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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6) 대구의 2018년 폭염시기 대구기상지청과 도심지 간의 열적 
차이 분석

안은지·김해동
계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학전공

1. 서론
2018년도 여름철 기온분석 자료에 의하면, 금년도 폭염은 1994년 폭염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역대급 수준

이 되었다. 정부에서도 이제 폭염은 인명과 재산상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로 인식하여 범정부 차
원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. 그런데 정부가 폭염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폭염 수준을 판
단하는 기준이 되는 전국 기상관서의 관측 자료에 비하여 인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의 열 
환경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

2. 자료와 연구방법
2018년 여름에 대구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폭염특보가 지속되었다. 이 기간에 관측된 대구기상지

청과 대구 도심지에 위치한 구남보건고등학교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평균 기온과 WBGT를 구하여 
비교해 보았다. 이 연구에서 사용한 WBGT는 현재 일본 환경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험식을 사용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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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RH: 상대습도(%), SR: 일사량(kW/m2), : 풍속(m/s)

3. 결과 및 고찰
대구기상지청의 자료에서는 폭염 경보 수준인 35℃ 이상이 대략 13～17시 사이에서 나타나서 하루에 4시간 

정도 유지되었다. 반면에 도심지에서는 11～18시 동안에 폭염 경보 수준이 유지되어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
약 2배나 길었다. 2지점간의 기온 차는 낮 시간대에 가장 컸는데 10～14시 동안에는 도심지가 대구기상지청보
다 2～3℃나 더 높았다.    

WBGT가 대구기상지청 지점과 도심지 사이에 얼마나 다른지를 조사하였다. 이 지수 값이 31 이상이 되면 
위험 수준 발령된다. 2018년도 폭염시기 대구기상지청의 시간대별 평균자료로는 31을 초과한 시간대가 나타
나지 않았다. 반면에 도심지에서는 10～17시에 걸쳐서 31을 초과하였다. 한낮에 두 지점 사이에는 WBGT 지
수 값으로 2도 이상 차이가 났다. 이는 도심지는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적어도 WBGT 단계로 1단계 정도는 
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. 특히 도심지에서는 온종일 25를 초과하였는데, 이것은 경계단계로 육체적으로 힘든 
작업을 할 경우에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수분과 염분공급이 있어야 한다.

4. 결론
첫째, 폭염 경보 수준인 35℃ 이상이 대구기상지청에서는 13～17시, 도심지에서는 11～18시 동안에 폭염 경

보 수준이 유지되어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약 2배나 길었다. 기온의 차도 도심지가 대구기상지청보다 2～3℃
나 높았다.

둘째, 대구기상지청의 시간대별 평균 관측자료 상으로는 31을 초과한 시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. 반면에 도
심지에서는 10～17시에 걸쳐서 3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한낮에  WBGT 지수 값으로 2도 이상 차이가 
났다. 이는 도심지는 대구기상지청에 비하여 적어도 WBGT 단계로 1단계 정도는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. 
기상관서와 인간 활동이 활발한 도심지 간의 열적 차를 감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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